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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오리 사육시설 실태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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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ber of duck and its breeding facilities have been steadily decreasing for financial and social issues in Korea. Therefore, the ‘turning point’ for 

duck industry is strongly demanded. In this study, the questionary survey was carried out to provide backgrounds for developing policy and technology 

for duck breeding farms. The questionary surve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 of operation strategy of farm, ventilation, cooling and heating. 

The total number of survey respondents was 74. In case of facility type, 55.4% of respondents stated they used greenhouse type, 31.3% for 

winch-curtain type, and 2.7% for windowless type (mechanically ventilated facility). More than 85% of the facilities were using ‘natural ventilation’, 

it meant that these situation can restrict the not only environmental control but also the supply policy for ‘smart farm’ of the Government. 44.6% used 

the combination of the cross-ventilation method and roof-ventilation method for ventilation operation in summer season, and 31.1% followed only the 

cross-ventilation method. In case of winter season, 36.5% used the cross-ventilation method, and 33.3% used the combination of cross and 

roof-ventilation, method. For the ventilation strategy, about 86.5% depended on farmer’s experience. In case of heating and cooling, 79.7% were using 

kerosene heater for winter season, and 43.2% were using mist-spray for summer season, respectively. More than 75% stated that cooling and heating 

strategies were based on farmer’s experience. From the analyses of the survey results, a few proposals for developing policy and technology for duck 

breeding farm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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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8년 국내 농림업 총 생산액은 52조 5,198억 원으로 이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6% (19조 7,308억)로 1990년

의 24.4% 대비 크게 성장하였다 (NIAS, 2020). 2018년 기준 

농산물 생산액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1위인 미곡에 이어, 돼

지 (71.2천억 원), 한우 (48.3천억 원), 닭 (22.6천억 원), 우유 

(21.3천억 원), 오리 (13.3천억 원)와 같은 축산물이 자리 잡고 

있다. 오리의 경우 생산액 규모를 기준으로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육 농가 수가 2020년에 527개소로 2011년 

대비 46% 감소하였으며 사육수수는 27% 감소한 9,302,812 

수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KOSTAT, 2020). 

더욱이 최근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와 관련하여, 무창 형태의 

현대식 사육시설을 도입한 상당수의 오리 농가가 경제성의 

이유로 육계로 축종을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 농가의 폐업 신

고 수도 증가하고 있어 오리 사육업의 반등을 위한 전환점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오리 사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Bang et al. 

(2010)은 육용오리의 생산성과 도체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Kim et al. (2012a)은 토종오리 육용종의 생산성과 도체수율

을, Kim et al. (2012b)은 사료에 포함된 단백질 수준이 페킨종 

육용 오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Bang et al. (2013)은 평사, 고상식 바닥과 같이 바닥 형태가 

사료 요구율, 도체율, 부분육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으며, Hong et al. (2014)은 토종 종오리의 주령별 체중, 사료 

섭취량, 난중, 산란율, 사료 요구율의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Heo et al. (2015)는 토종 실용 오리 생산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Vol. 63, No. 1, pp.1~9, January 2021
DOI : https://doi.org/10.5389/KSAE.2021.63.1.001 ISSN 1738-3692 | eISSN 2093-7709

a Researcher, Ph.D.,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b Post Doc.,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 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d Researcher, Ph.D.,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 Post M.S.,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f Assistant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g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Tel.: +82-63-238-7412, Fax: +82-63-238-7447

E-mail: y2k1983@korea.kr

Received: October 23, 2020

Revised: December 4,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전남지역 오리 사육시설 실태 조사 및 분석

2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63(1), 2021. 1

을 위한 교배조합 방법별 성장 능력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

다. Jang et al. (2019)은 곤충 분말 사료를 오리 사료에 첨가할 

때 생산성과 경제성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

이, 오리 사육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사양, 육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타 축종 혹은 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생육환경 조사, 환기, 냉⋅난방 시스템 평가 및 설계 등 

시설 환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Yoo (2016)

는 오리사 시설 개선 방향 설정 및 축사 표준설계도 기본안 

마련을 위해 2013년 1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오리 사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환기 방식, 

오리사 바닥 형태와 깔짚 이용 현황, 구조 및 자재 이용 현황 

및 각 항목에 대한 농가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 사업에서 환기 항목의 경우, 전체 환기 방식 

및 기계식 환기 (강제환기) 내 분류 체계에 오류가 존재하며 

냉⋅난방에 대한 시설현황 및 운영 관련 조사는 실시되지 않

았다. 또한, 축사표준설계도 기본안 마련을 목적으로 농장주

의 각 항목별 선호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조사가 진행되어 실

제 오리 사육시설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리 사육업의 반등을 위한 정책, 관

련 기술 개발 마련에 앞서, 국내에서 오리 사육수수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 (47.2%, KOSTAT, 2020) 지역을 대상으로 오

리 사육 형태, 환기, 냉⋅난방, 사양관리 방식에 대한 국내 오

리 사육 실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 및 분석은 선행

연구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환기, 냉⋅난방 현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Ⅱ. 오리 사육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지 

작성 및 현장 조사

실태 조사에 앞서, 다수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스마트축사 연

구진, 서울대학교 대기, 시설환경 & 에너지공학 연구진, 오리

협회 관계자, 오리 사육 농장주로 구성되며, 설문지 주요 문항

은 농장 일반 정보, 일반 운영 정보, 시설 환기 정보, 시설 에너

지 정보로 구성되는 등 총 8장으로 작성되었다 (Fig. 2). 각 

문항은 질문 의도와 형태에 따라 다지선다형 및 일부 주관식 

형태로 구성되었다. 

농장 일반 정보 문항은 농장 인적사항 (농장명, 농장주, 농

장주소), 경영유형 (계열화, 독자경영, 기타), 오리 종류 (육용

오리, 종오리, 기타), 연간 출하횟수 및 출하수수, 오리사 시설 

형태 (비닐하우스, 윈치커튼형, 무창형) 및 규모 등으로 구성

된다. 

농장 운영 정보 문항은 바닥 형태 (흙, 콘크리트, 기타), 깔

짚 종류 (톱밥, 왕겨, 대패밥, 기타), 깔짚 교체주기 (1회, 연속 

이용), 깔짚 연속 이용 시 교체 주기, 바닥재 수분 관리정도, 

100 수당 폐사 수, 폐사 원인 (생육관리 실패, 환경관리 실패, 

질병, 원인불명, 기타), 사육 시 분동 유무, 오리사 시공 연도, 

지붕 및 측벽의 구성 재료 및 두께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 환기 정보는 환기방식 (강제환기, 자연환기, 혼합, 기

타), 계절별 환기방식 (하절기, 환절기, 동절기), 입기구 방식 

(베플, 출입문, 윈치커튼, 측면 사이드 개구, 파이프 입기, 기

타), 동별 환기팬 설치 대수 및 용량, 환기 시스템 작동 방식 

(수동, 자동, 기타), 윈치커튼 작동 방식 (수동, 자동, 기타), 

환기량 설정 방식 (농장주 경험, 계열사 및 컨설턴트, 설치업

체 매뉴얼, 기타), 중계팬 (릴레이팬) 설치 유무, 중계팬 설치 

대수 및 용량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시설 에너지 정보 문항은 난방기 종류 및 용량, 난방기 관

리 기준 (농장주 경험, 계열사 및 컨설턴트, 기타), 연간 난방 

유류 사용량, 냉방기 종류 (쿨링패드, 안개분무, 기타), 냉방기 

관리 기준 (농장주 경험, 계열사 및 컨설턴트, 기타) 등으로 

Fig. 1 Scene of questionnai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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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오리사 사육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는 

2018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개별 농장, 오리 협회 주관 

집합 교육, 지역 친목모임 등에 직접 방문하여 각 문항별 작성 

기준 안내와 함께 실시되었다 (Fig. 1).

Ⅲ. 결과 및 고찰 

분석 대상 농가는 조사 대상 농가 전체 118개 중 중복 응답

자 수, 문항별 미 응답률이 높은 응답자 수 44개 농가를 제외

한 총 74개 농가 (62.7%)이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2018년 기

준, 전라남도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는 전국 (527개소) 대비 

47.2% (249개소)로 가장 많은 사육수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조사 대상 농가 수는 약 47.3%, 유효 응답자 수는 약 29.7%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농장 일반 정보

농가 경영 유형은 계열화가 95.9%, 독자경영 2.7%, 무응답 

1.4%로 조사 대상 농가 대부분이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농가의 사육 오리 종류는 육용

오리가 91.9%로 가장 많았으며 종오리는 6.8%로 그 뒤를 이

었다. 종오리를 제외한 육용오리의 연간 출하횟수는 5.4±0.7

회 이며, 평균 사육 시설 동 수는 8.3±6.0동으로 가장 많은 

동 수는 33개동, 최소 동 수는 1개동으로 산출되었다. 평균 

사육수수는 18,876.5±11,311.6수로 2020년 3분기 전국 평균 

사육수수 17,652.4수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TAT, 2020). 사육 규모의 경우, 1∼2만 수 구간이 51.5%

로 가장 많았고, 2∼3만 수 규모가 19.1%, 1만수 이하 규모가 

17.6%로 그 뒤를 이었다 (Fig. 3). 시설 형태의 경우 재래식 

비닐하우스가 55.4%, 윈치커튼형 시설이 31.1%, 무창시설이 

2.7%로 거의 대부분의 시설 형태가 자연환기식 구조를 띄고 

Fig. 3 Number of breeding heads of duck Fig. 4 Type of duck breeding facilities

Fig. 2 Document sample of questionnaire survey for duck breeding condi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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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비닐하우스형 시설과 타 시설 

형태 (윈치커튼형 혹은 무창형)를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한 농

장주 수는 3명, 윈치커튼 형태 시설을 타 시설 형태와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한 농장주 수는 4명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각각 59.5%, 36.5%로 95.9%의 응답자가 자연환기 시설 형태

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장 운영 정보

시설바닥 형태의 경우 흙 바닥이 93.2%, 콘크리트 바닥이 

4.1%로 응답되었다 (Fig. 5). 깔짚 종류는 왕겨가 79.7%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왕겨와 톱밥을 혼용하는 경우가 

13.5%, 톱밥 단독 사용이 4.1%로 나타났다 (Fig. 6). 깔짚 교체 

주기의 경우, 출하 이후 교체하지 않고 연속 이용하는 경우가 

85.1%, 출하 시 마다 교체하는 경우가 9.5%로 나타났다. 깔짚 

연속 이용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깔짚 연속 이용 시 교체 주기

의 경우 평균 11.4±9.4회 수준으로 답하였다. 깔짚을 아예 교

체하지 않고 연속 이용하는 농가는 25개 농가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깔짚의 표토 부분을 스크레이퍼로 긁어내거나 솎아

준 후, 왕겨나 톱밥을 새로 깔아준다고 응답하였다. 사육 기간 

중 깔짚 살포 주기의 경우, 하절기의 경우 평균 8.7±7.7일, 상

황별로 임의에 따라 살포하는 경우가 18.9% 수준으로 산출되

었으며 환절기의 경우 9.7±8.8일마다, 상황별 임의 살포는 

18.9%, 동절기의 경우 4.6±3.2일, 상황별 임의 살포는 16.2%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깔짚 살포 주기에 대한 농장 개별 인터

뷰 결과, 동절기에 살포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오리가 

직접 맞닿는 바닥의 보온성을 높여주고, 낮은 환기율로 바닥 

수분 제거가 용이하지 않아, 수분 조절을 위해 깔짚을 좀 더 

자주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류 사육에 있어 바닥재

의 수분관리에 실패할 경우, 암모니아, 황화수소와 같은 자극

성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닭, 오리의 깃털 쓸림, 발바닥 피부

염 (Foot dermatitis) 등이 발생할 수 있다 (Mayne et al., 2007; 

de Jong et al., 2014). EU의 경우 가금류의 발바닥 피부염 발생

여부는 동물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 중의 하나로 사용된

다. 오리의 경우, 분뇨 배출량이 많아 바닥이 쉽게 질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깔짚 살포를 통해 바닥의 수분함량을 관리해

주어야 하나, 깔짚재의 가격 변동성과 물량 확보 여부가 영향

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hoi (2007)에 따르면, 

전국의 깔짚재로서 톱밥 생산량은 686천 톤, 왕겨 생산량은 

1,601천 톤으로 국내 자체 수급 비율은 68.3%라고 보고한 바 

있다. 톱밥과 왕겨 생산량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생산량에 편차

가 존재하며, 평야지대가 많은 전북지역을 제외하면 수급 상

태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최근의 COVID-19 사태에 따라 농

작물의 해외 수입이 원활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 물량 부족으

로 인하여 깔짚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그에 따라 바닥관

리를 포기하는 사태 또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깔짚 재이용 여부와 관련하여, 깔짚을 연속 이용한다고 답

한 농가가 85.1%에 달하는데 반하여, 최근에는 가축전염병 

방지를 목적으로 깔짚의 재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올인-올아

웃을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Choi 

(200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계를 대상으로 적절한 깔짚 

발효과정을 거친 후 깔짚 재이용을 실시하는 경우, 폐사율은 

2.7% 감소하고, 사료효율이 0.17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

육 성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nlop et al. (2016)

은 깔짚 재이용 시 미생물의 증식과 관련한 water activity가 

감소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 억제에 더 유리하다고 언급

한 바 있다. 단, 깔짚 재이용 시, 출하 이후 깔짚에 대한 가온, 

발효 및 발효 시 발생한 유해가스에 대한 배출 과정이 적절히 

Fig. 5 Type of floor Fig. 6 Type of bed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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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적절한 처리 공정을 거친 

깔짚에 대한 재이용 시 깔짚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이점 외에도 유해가스,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어, 깔짚 재이용에 대한 전면 금지에 대한 논의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는, 원인불명이 32.4%로 가장 

높았고, 고온기, 저온기의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관리 실패가 

25.7%, 기타 16.2%, 호흡기질병 발생이 13.5%, 급이, 급수 관

리 실패가 5.4%로 나타났다. 개별 의견으로는 부화장 선별 

불량, 약추 입추가 지적되었다.

3. 시설 환기 정보 

환기 방식의 경우 자연환기를 주로 이용하되, 환기팬을 보

조로 이용하는 경우가 56.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기만을 실시하는 경우가 40.5%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시설형태 비율에서 무창시설에 대한 응답이 2.7%로 나타난바 

있는데, 해당 설문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창시

설을 사용하되,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윈치커튼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완전 무창형이 아닌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

로 나타나, 오리 사육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자연환기에 의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환기 방식을 살펴보면, 하절

기에는 크로스 환기 방식, 즉 윈치커튼을 개방하여 외부 자연 

바람을 이용, 폭 방향 환기를 실시하는 경우가 31.1%, 크로스 

환기 방식에 지붕 배기팬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44.6%로 

나타났으며, 크로스 환기 방식과 터널 환기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18.9%로 응답되었다 (Fig. 7). 환절기의 경우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크로스 환기와 지붕 배기팬을 활용하는 경우가 

40.5%로 가장 높았으며, 크로스 환기 (31.1%), 터널, 크로스 

환기 병행 (18.9%)이 그 뒤를 이었다. 동절기의 경우, 크로스 

환기 방식이 3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크로스 

환기, 지붕 배기팬 활용이 33.8%, 터널, 크로스 환기 방식이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육계의 경우 하절기에 시설 내부의 

열을 원활하게 제거하기 위해 시설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유

속을 형성시키는 터널 환기 방식을, 동절기에는 입기 단면적

을 증가시킴에 따라 입기 유속을 줄이고 호흡기 질환 방지를 

위해 크로스 환기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반해, 오리의 경우 

윈치커튼을 활용한 자연환기식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어 계절에 따른 환기 방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기 시스템 중 입기구 유형의 경우, 윈치커튼이 7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항목에 응답한 경우

가 14.9%로 나타났으나, 세부 답변으로 윈치커튼과 출입문을 

동시에 활용한다고 기술하여, 조사 대상 대부분의 오리사가 

윈치커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무창 사육시설에 이용되는 입기슬롯을 사용하는 농가는 

1.4%로 산출되었다. 오리사에 설치된 환기팬 및 윈치커튼 등 

환기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답변의 경우, 수동 작동 방식

이 48.6%, 자동 작동 방식이 14.9%, 무응답이 36.5%로 나타났

다 (Fig. 8). 세부 인터뷰 결과, 자동 작동 방식의 경우 시설 

내부에 설치된 온도 센서에 따라 생육 적온 달성을 목표로 

환기팬을 자동 제어하거나, 모터를 이용한 윈치커튼 제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윈치커튼작동의 경우, 인력에 의한 

수동 작동 방식이 71.6%, 모터 등을 이용한 자동 작동 방식이 

25.7%로 응답되었다. 계절별 혹은 일령별 환기 관리 (환기량 

포함)의 근거의 경우, 농장주 경험에 기반하는 경우가 86.5%, 

시공업체의 매뉴얼에 근거하는 경우가 8.1%, 계열사의 컨설

Fig. 7 Type of ventilation operation in duck breeding facilities according to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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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트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1.4%로 나타났다 (Fig. 9). 중계팬 

(릴레이팬)의 설치 유무에 대한 문항의 경우, 설치하여 이용하

는 경우가 43.2%, 미설치가 54.1%로 나타났다. 

환기 관련 조사 항목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 농가의 95.9%가 재래식 비닐하우스나 윈치커튼형 시설

과 같은 자연환기식 구조를 활용하고 있으며 환기 방식 또한 

계절별 큰 차이 없이 자연환기에 기반한 크로스 환기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길이 방향에 따라 윈치

커튼 개방에 따른 크로스 환기 방식의 경우, 건물의 입지 조건 

즉, 건물의 배치 방향과 주풍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공기 교환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축사 시설

의 경우,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주변 풍환경에 대한 고려 없

이 대부분 농가의 부지 면적에 따라 건축이 실시되어 자연환

기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경우, 국내 기후 특성에 맞

는 계절별 환기 전략 수립이 어려워, 고온⋅저온 스트레스 발

생 확률이 높을 것으로 유추되며,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 정보 조사 항목의 폐사원인으로 원인불명 (32.4%)

에 이어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관리 실패가 25.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호흡기질병 발생에 대한 응답률도 13.5% 

수준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가금류의 호흡기질병이 동절기 환

기 시 차가운 공기가 충분한 열교환 과정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 사육 공간 (AOZ; Animal Occupied Zone)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될 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환기 

및 계절별 적절치 않은 환기 전략 수립이 환경 관리 실패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변에 조성되는 풍환

경이 환기 효과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 시설에 설치된 

배기팬을 이용하여 일부 환기량을 음압식 환기로 조성하거나 

순환팬을 이용하여 시설 내부 오염물질 제거 및 신선한 공기 

공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선 (streamline)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하절기 기준 31.1% 농가가 단순 자연환기

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기간 40.5%) 지붕 배기팬을 함께 이용

하는 경우가 44.6%로 나타났는데, 현재 국내 대부분의 오리사

에 사용되는 지붕 배기팬의 경우 그 용량이 매우 적거나 부력

에 의해 상승한 더운 공기를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무동력팬

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환기 개선효과가 매우 미

진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54.1%의 농가가 중계팬

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중계팬을 설치한 농가조차도 주변 

환경 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편의에 따른 설치 및 운영

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설 에너지 정보 

난방은 등유 온풍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79.7%, 난방을 실

시하지 않는 경우가 17.6%로 나타났다 (Fig. 10). 가금 사육시

설 중 육계나 종계 사육시설의 경우 최근 가스터빈을 이용한 

복사열 난방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난방 기구가 적용되고 있

는데 반해, 오리의 경우 개별의 등유 온풍기를 이용하여 가축 

사육 공간으로 가온된 공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난방이 실

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 관리 기준은 Fig.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농장주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75.7%, 

계열사 및 컨설턴트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2.7%로 산출되었

다 (난방 미실시, 17.6%). 

냉방의 경우, 안개분무가 43.2%, 안개분무에 스프링클러 

사용이 13.5%, 안개분무에 쿨링패드 사용이 6.8%, 쿨링패드 

단독 사용이 2.7%, 스프링클러 단독 사용이 1.4%로 나타났다 

(Fig. 12). 여기서 안개분무는 시설 내부에 설치되어 가축 사육 

공간 방향으로 미세 수분 입자를 살포하는 방식이며, 스프링

클러는 지붕이나 벽체 등 시설 바깥쪽에 설치되어 증발잠열

Fig. 8 Ventilation-operation method Fig. 9 Basis of ventilation-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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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온도를 낮춰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냉방을 실시

하지 않는 농가는 조사 대상 농가 중 무려 32.4%에 달하였다. 

냉방 관리 기준은, 농장주 경험에 따르는 경우가 64.9%, 계열

사 및 컨설턴트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2.7% (미실시, 32.4%)

로 산출되었다 (Fig. 13). 

냉⋅난방 관리 기준의 경우 농장주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

우가 각각 64.9%, 75.7%로 나타났으며, 냉⋅난방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를 그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육계, 산란계의 

경우 일령 (주령)별 권장 환기량, 냉⋅난방 장치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지침 및 교육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오

리의 경우 농가 입장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자료가 거의 전무

한 실정이다. 특히, 공기 교환량을 쉽게 산정하기 어려운 자연

환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자체의 냉⋅난방 에너지 

부하 산정이 용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환기, 냉⋅난방 운영 

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벽체 구성 재료에 대한 문항 

답변 또한 윈치커튼, 이중 윈치커튼, 윈치커튼에 보온 덮개나 

차광막을 시공하는 경우 등 복잡한 조건을 띄고 있다. 국내 

오리 사육 농가의 냉⋅난방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국

내 주요 기후대에 따라, 시설의 배치 방향, 체적 크기, 지붕 

및 벽체의 구성 조건, 계절별 평균적인 공기 교환량 등을 고려

하여 냉방 및 난방에 대한 에너지 부하 크기에 대한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부하 크기에 따른 지붕 및 벽체 시공을 

위한 재료 및 설치 두께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냉방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안개분무 시설

의 경우, 노즐로부터 분사된 액적이 바로 증발하여 공기 중 

잠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적절한 냉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

부분의 경우, 물방울이 그대로 깔짚에 떨어져 바닥의 수분함

량 혹은 공기 중 상대습도를 증가시켜 오히려 고온 스트레스

를 야기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

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냉방 장치 개선 및 

가동 방식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연구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Fig. 12 Type of cooling Fig. 13 Basis of cooling-operation

Fig. 10 Type of heating device Fig. 11 Basis of heating-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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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오리 사육업의 반등을 위한 정책, 관련 기술 개

발 마련을 목적으로 오리 사육 형태, 환기, 냉⋅난방, 사양관리 

방식에 대한 국내 오리 사육 실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국내 오리 사육수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해당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사 대상 농가의 95.9%가 재래식 비닐하우스나 윈

치커튼형 시설과 같은 자연환기식 구조를 활용하고 있으며 

환기 방식 또한 계절별 큰 차이 없이 자연환기에 기반한 크로

스 환기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 산란계

와 같은 타 가금류의 경우, 하절기 및 동절기 각 시기별 환기 

목적과 적정 생육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환기 방식, 환기량 결

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침 자료가 제시되는데 반해 

오리의 경우 해당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계절

이 뚜렷한 국내 기후 특성에 맞는 계절별 적절한 환기 전략 

수립을 토대로 저온⋅고온 스트레스 발생에 대비하여 환경관

리 실패로 인한 생육 저하, 폐사 방지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환기 방식의 문제점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계팬

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나, 설문 조사 대상 농장주들과의 

구두 인터뷰 결과, 중계팬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

어, 설치 높이, 간격, 방향에 대해 농장주의 판단에 따라 임의

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농가

를 대상으로 한 영농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 컨설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비닐하우스와 같은 재래식 사육시설의 경우 

ICT 융복합확산사업에 따라 스마트팜 품목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어, 재래식 형태의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오리 사육업의 경우,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식 사육 시설에 ICT 기기에 

대한 지원 사업 허용이라는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태풍, 강풍 발생 

시 시설 자체의 파손 우려가 있고 쉽게 노후화 될 수 있어 

농장주들의 투자 의지가 크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

을 수 있다. 따라서 오리 사육 시설의 경우, 향후 스마트팜의 

확산 보급의 편의를 위해 무창 시설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그

에 따른 정책, 지원책 마련을 준비할 것인지 혹은 자연환기형 

시설에 적합한 ICT 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개발 및 실증을 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기존 재래식 비닐하우스에 대한 스마트팜 보급확산의 경

우, 원예 분야의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적용하여 이를 따르는 

농가에 한하여 사업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닥관리 항목의 경우, 농장주들이 깔짚의 주기적인 살포

와 수분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포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험에 기반

하거나 살포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부 인

터뷰 결과, 깔짚 살포 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소로 깔짚의 가격 변동성과 물량이 지적되었다. 특히 최근

의 COVID-19 사태에 따라 농작물의 해외 수입이 원활히 실시

되지 않는 경우 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깔짚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그에 따라 바닥관리를 포기하는 사태 또한 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의 적절한 수분 관리는 생육 

환경의 개선, 동물 복지 증진,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요소이나 전체 생산비용에서 깔짚 구매 비용에 대한 시장 변

동성이 상대적으로 커 안정적인 오리 사육 체계 구축을 위해 

깔짚의 지역별 수급량 조절 및 물량 확보, 시장 가격 조절 장

치 혹은 지원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 요구될 수 있다. 

냉⋅난방 관리 기준의 경우, 농장주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

우가 각각 64.9%, 75.7%로 나타났으며, 냉⋅난방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환기, 난방 운영방식, 벽체 및 지붕 

구성 재료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국내 주요 기후대에 

따라, 시설의 배치 방향, 체적 크기, 지붕 및 벽체의 구성 조건

에 대한 기초 조사 및 계절별 평균적인 공기 교환량 등을 고려

하여 냉방 및 난방에 대한 에너지 부하 크기에 대한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부하 크기에 따른 지붕 및 벽체 시공을 

위한 재료 및 설치 두께에 대한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전라남도 소재 오리 사육시설에 대

한 일반, 사양, 환기, 냉⋅난방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오리 스마트팜의 R&D 방향 설정 및 과제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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